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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바이오유전 개발사업 추진
에너텍과 협약 체결 … 바이오디젤 원료 국내수요의 30% 공급

전남도 바이오 유전개발 프로젝트 '시동'

전라남도가 국내 최대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과 손잡고 바이오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4월17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에너텍과 바이오디젤용 미세조류 생산을 위한 바이오 유전 개발

프로젝트 추진 투자 협약식을 갖는다고 4월16일 발표했다.

미세조류 생산을 위한 바이오 유전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가 신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바이오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중 하나로 미국, 중국, 유럽 등이 개발경쟁을 벌이는 미래에너지 기술이다.

협약에 따라 에너텍은 2013년까지 농가 계약 배양사업 3000억원을 포함 모두 36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바이오디젤 공급량의 30%에 이르는 원료용 유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2009년에는 1ha로 클로렐라 등 미세조류 시범 배양장을 조성하고 2013년까지 1000ha의 미세조류 배양장, 1

만ha의 농어가 미세조류 계약 배양, 오일추출 공장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미세조류 생산을 위한 바이오 유전 개발 프로젝트 투자로 연구․공장 생산인력 250명을 직접 고

용하는 효과와 미세조류의 농가 계약재배를 통한 1만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준영 지사는 “도내 해양바이오연구원 등 연구개발 인프라와 투자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기술개발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고, 대량의 친환경 에너지도 생산하는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텍은 정유 3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디젤 생산기업으로 관련 에너지연구소, 말

레이지아 팜유 농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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